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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text-to-speech(TTS)에서는 [-구
여]로 발음하면 자동으로 ‘-고요’의 표준발음형태로 변환된다. 
이처럼 컴퓨터의 텍스트에 문장을 입력하면 사람의 음성으로 

변화해 주는 음성합성 기술인 TTS는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아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인터넷 뉴스에서 

기사를 읽어주는 서비스부터 SNS 또는 네비게이션에서도 빈번

하게 활용되고 있다. 언중들의 발화 양식을 TTS 기술에 접목하

여 보다 자연스러운 음성을 산출 및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표준발음 이외에 현실발음에 대한 조사가 요구

된다. 한국어 표준발음은 문서로 규정화되어 있지만, 일상 언어

생활에서 개인 변이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음성인식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

의 일환으로 구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어 /
ᅩ/의 고모음화 현상을 문법 형태별로 출현빈도와 비율을 집중

적으로 살펴보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한국어의 음운론적 10모음 체계에서 /ᅬ/와 /ᅱ/는 이중모음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ᅦ/와/ᅢ/가 합류되어 최근에는 음

성학적으로 /i, E, a, ʌ, o, u, ɨ/ 7모음 체계를 이룬다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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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substitution of /u/ for /o/ (e.g., pyəllo [pyəllu]) in Korean based on the speech corpus as a fun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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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 잡았다. 이 중 한국어 /ᅩ/와 /ᅮ/는 ‘우리:오리’와 같이 원

순성 자질을 공유하지만 혀높이의 차이로 변별된다. 그러나 최근

에는 /ᅩ/와 /ᅮ/의 합류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선행연구(Chae, 1999; Han & Kang, 2013; Ha & Oh, 2017;Kang 

& Han, 2013; Kang & Kong, 2016; Lee et al., 2016; Lee et al., 
2017; Seong, 2004; Yang, 2018; Yoon & Kim, 2015)에 따르면, 주
로 서울 · 경기 방언에서 혀높이의 자질이 변별력을 상실해 비

어두음절 위치에서 /ᅩ/의 고모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명
사 ‘삼촌’을 [삼춘], ‘부사격조사 ‘-로’를 [루], 부사 ‘별로’를 [별
루], 연결어미 ‘-고’를 [구]로, 보조사가 결합된 형태인 ‘-고요’를 

[구요] 또는 [구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Chae(1999)에 의하면, 이러한 비어두 모음 /ᅩ/의 고모음화는 

음운론적 환경에 조건 짓기 어렵고, 사회언어학적인 변이나 단

어의 출현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기

반으로 실험음성학적으로 /ᅩ/와 /ᅮ/의 모음공간 근접성을 연

구한 Han & Kang(2013)은 /ᅩ/와 /ᅮ/의 포먼트를 측정하여 유클

리디언 거리(Euclidean’s distance)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대, 
30대, 40 · 50대의 3세대로 구분한 피험자 36명의 산출상 /ᅩ/와 /
ᅮ/의 거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가깝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모음 공간이 더 가깝게 위치한 것이 확인되었다.
위의 Han & Kang(2013)의 연구 결과는 Chae(1999)의 연구를 

발전시켜 구어체의 음성 실현의 양상과 사회언어학적인 요인

을 성별 · 연령별로 살펴봄으로써 언어 변화를 포착했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구어체 발화를 분석하

기는 했으나, ‘천천히 _________ 하세요’의 문장 틀을 사용하여 

낭독체 발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표준발음형이 아닌 음성 

변이형을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는 낭독체가 아닌 자유발화 형

태의 음성 자료가 필요하다.2 시료들이 통제된 조건에서 진행된 

낭독체 발화라면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녹음용 자료 목록의 활

자에 의해 자극이 강화되어 자료를 표준발음인 /ᅩ/로 구사한 

피험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발화를 통해 보다 일

상생활에 가까운 언어 변이형을 관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

코퍼스(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이하 Seoul 
Corpus)를3 기반으로 어말 음절에서 한국어 모음 /ᅩ/가 /ᅮ/로 

대체되는 /ᅩ/의 고모음화 현상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연구 목

적으로 삼는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Seoul Corpus는 Yun et al.(2015)의 연구에서 구축된 것으로 약 

220,000어절로 구성된 대규모 음성 코퍼스이다. 10대, 20대, 30
대, 40대 세대별로 남녀 각 5명씩 선발하여 총 40명의 피험자들

의 음성 자료가 파일별로 60분 분량의 240개 파일이 녹음되어 

있다. 10대 자료는 평균 8,841어절로 남성이 4,571어절, 여성이 

4,270어절 규모이고, 20대 자료는 평균 10,749어절로 남성이 

6,021어절이고, 여성이 4,728어절, 30대 자료의 평균은 12,675어

절이고 남성은 7,246어절, 여성은 5,429어절이고, 40대 자료는 

평균 12,292어절이고 남성은 6,277어절, 여성은 6,015어절의 발

화량을 보였다. 주로 학생, 직장인, 주부 등 피험자들의 신변 이

야기부터 직업, 문화, 정치까지 다양한 주제를 인터뷰 진행자가 

질문을 하고 피험자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녹음은 

TASCAM HD-P2 레코더와 AKG C420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였

고, 44 kHz의 표본추출율과 16-bit로 양자화하여 녹음되어 있다. 

2.2. 자료 추출

Seoul Corpus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성 파일에 딸린 TextGrid
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기저형 발음과 표면형 발음을 

어절 또는 발화 단위로 한글 또는 로마자로 전사한 자료이다.4 
Seoul Corpus에 구축된 240개의 음성 파일(wav)과 텍스트 파

일(Textgrid)을 분석하기 위해 음성 말뭉치 분석 프로그램인 

Phonometrica(Eychenne & Courdès-Murphy, 2019)를 사용하였다. 
우선 tier 6에서 기저형이 '오'로 끝나는 인터벌을 모두 추출한 

후, tier 3에서 표면형이 [oo]-‘오’ 또는 [uu]-‘우’로 나타난 자료를 

모두 추출하고 이 두 tier의 한글 전사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tier 
2와 5도 함께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1 /ㅗ, ㅜ/와 관련된 최근 한국어 모음 추이 상세한 논의는 Kang & Kong(2016) 참고.
2 Kim & Yoon(2015a, 2015b)의 연구에서도 낭독체 발화와 자유발화에서의 포먼트 분석 결과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3 이 말뭉치는 낭독체가 아니라 성별, 연령대별 자유발화를 녹음한 대규모 말뭉치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중한 자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Yun et al.(2015 참고). 그러나 위의 자유발화 역시 실험실 환경에서 인터뷰 진행자가 피험자를 인터뷰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진정성

이 있는 자유발화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Textgrid의 층렬 1은 ‘phoneme’ 단위, 층렬 2는 ‘pWord.prono’로 어절 단위로 끊어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전사 층렬 3은 ‘utt.prono’로 표면형을 어절 

단위를 내부 규약대로 로마자로 표기, 층렬 4는 ‘utt.prono’로 표면형을 발화 단위로 끊어 한글 전사, 층렬 5는 ‘pWord.ortho’로 기저형을 어절 단위

로 한글로 철자 전사, 층렬 6은 ‘pWord.ortho’로 기저형을 어절 단위로 로마자로 표기, 층렬7은 ‘utt.ortho’로 기저형을 발화 단위로 한글 전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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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eoul Corpus의 음성파일과 텍스트 전사 층위 샘플 화면
Figure 1. Screenshot of wav and Textgird files in the Seoul Corpus

2.3. 자료 분석

위의 과정을 통해 추출한 연구 자료는 총 24,805개이다. 이 중 

기저형 /ᅩ/의 표면형으로 /ᅮ/ 이외에 다른 모음들도 추출되어 

제거하고,5 본 연구의 초점인 /ᅮ/ 대체형만을 선정하였다. 그리

고 화자들이 말을 반복하며 교정했을 경우 이전 형태의 음성형

은 제거하였다. 그 결과 본 실험에서 선정한 자료는 2,103개를 제

외한 22,702개이다. 그중에서 음성표면형이 [o]인 토큰은 12,310 
개, [u]인 토큰은 10,392개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자료들은 형태소 분석기 MeCab(메카브)
를 이용하여 품사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품사 코딩이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어 수작업으로 형태소를 재분류하였다. 예컨대, 
‘-하고’의 경우 3 가지의 문법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여 (1) 부사

격조사, (2) 접속조사, (3) 접미사 ‘-하다’에 연결어미 ‘-고’가 결

합된 형식이 있다. 해당 문법 형태가 텍스트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발화 단위의 층렬(tier)을 검색해

서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어말에서 /ᅩ/로 끝나는 문법 항목은 연결어미, 조사, 부사, 체

언, 감탄사로 5개의 범주로 나타났으나, 감탄사는 ‘여보’의 예 

한 개만 출현하였고 [o]의 형태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

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머지 문법 항목은 대분류로 연결어미, 
조사, 부사, 체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중분류하여 

조사는 보조사, 부사격조사, 접속조사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부사는 다시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체언은 보통명사, 고유명

사, 수사, 외래어, 의존명사로 재분류하였다. 

3. 분석 결과6

3.1. 대분류: 연결어미, 조사, 부사, 체언

기저형의 /o/가 표면형에서 [o] 또는 [u]로 실현되는 22,702개

의 음성을 문법 항목별로 출현빈도와 출현비율을 조사한 결과

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Seoul Corpus에서 [o]로 끝나는 문법 

항목들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항목은 연결어미(10,790
개)>조사(8,684개)>부사(2,129개)>체언(1,099개) 순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의 [u] 대체율을 종

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체언은 다른 문법 항목들과는 달리 굉장

히 낮은 비율인 4.6%의 대체율을 보였고, 그 외의 문법 항목은 

조사(52.1%)>부사 (51.3%)>연결어미(43.8%) 순으로 높게 나타

났고, 평균 45.8%의 대체율을 보였다. 
 

대분류 중분류
출현
빈도

출현
비율

[u]
대체율

연결어미
(n=10,790) 연결어미 10,790 43.8 43.8

조사
(n=8,684)

보조사 5,007 59.4
52.1부사격조사 3,431 42.4

접속조사 246 39.8
부사

(n=2,129)
문장부사 1,079 67.5

51.3
성분부사 1,050 34.8

체언
(n=1,099)　

보통명사 726 5.9

 4.6
고유명사 126 3.2

수사 193 0.5
(명/의․명) 
외래어

54 5.6

종합 22,702 38.0

표 1. 문법 항목별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1. A summary of substitution frequency of linking endings, 

particles, adverbs, and nominal items

아래의 그림 2에서 문법 항목별 출현비율을 보다 간략하게 

밀도 플롯으로 제공하였다. 문법 항목 중 ‘체언’에서만 대체율

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문법 항목별 [o]→[u] 대체율(%)의 밀도 플롯
Figure 2. Density plot of substitution rate for each grammar item

문법 항목별 [u]의 대체율만을 기술통계량으로 정리한 것이 

표 2에 있다. 연결어미, 조사, 부사의 최솟값은 최소 0.0%에서 

5 /ㅜ/ 이외에도 /ㅡ, ㅓ, ㅏ, ㅣ, ㅕ, ㅐ, ㅝ, ㅠ, ㅛ, ㅔ, ㅘ, ㅑ/와 같은 모음이 추출되었다. 
6 논문 내에서 표기의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ㅗ]와 [ㅜ]로 표기하는 것이 옳지만, 분석 결과를 표로 삽입하여 두 모음만을 일렬로 표기했을 때 상당

히 유사해 보여 시각적으로 혼동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3장의 분석 결과에서는 부득이 두 모음을 IPA로 다르게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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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의 대체율을 보였다. 

문법 항목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연결어미 40  6.7 95.8 44.2 20.7

조사 40 11.0 81.9 50.9 16.9
부사 40  5.3 82.9 49.4 20.2
체언 40  0.0 25.0   4.8   6.2

표 2. 화자별 각 문법 항목의  기술통계량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each grammar item

 이러한 문법 항목별 음성 변이형의 출현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그림 3과 같이 [u] 대체율에 대

한 밀도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위의 표에 나타난 연결

어미, 조사, 부사의 최솟값(6.7%, 11.0%, 5.3%)은 남성 화자 1번
의 것으로 나머지 화자들의 대체율은 대체로 유사했다. 

subject no. 1

그림 3. 개인별 [o]→[u] 대체율(%)의 밀도 플롯
Figure 3. Density plot of substitution rate for each subject

위에서 언급한 문법 항목 간 [u] 대체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R 프로그램(ver.1.2.5033)의 lme4 패키지를 사용

하여 선형혼합효과 모델(Linear mixed-effects model) 분석을 실

시하였다. 고정 효과로는 ‘문법 항목’, 반응변수로는 ‘응답([u] 
대체율)’, 랜덤 효과로는 ‘화자’를 입력하여 변수를 통제한 후 

다른 항목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체언’을 참조(reference)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체언은 연

결어미, 부사, 조사의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나(p<.001), Tukey 방식으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결

어미, 부사, 조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Fixed ef-
fects: Estimate Std Error df t-value Pr (>|t|)

(Intercept) 4.88 4.98 2.48 0.98 0.413
연결어미 39.383 2.599 120 15.15 <.000***

조사 46.115 2.599 120 17.74 <.000***

부사 44.548 2.599 120 17.14 <.000***

***p<.05, 코딩: 0=체언, 1=연결어미, 2=조사, 3=부사.

표 3. 문법 항목별 대체율에 대한 선형혼합효과(lmer) 모델 통계량 
Table 3. Results of Linear mixed-effects model for grammar items

다음 절에서는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난 순서대로 연결어미, 
조사, 부사, 체언을 좀 더 중분류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용례

와 함께 대체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2. 중분류: 형태소별 연결어미 

연결어미는 형태소 간 출현빈도에 편차가 있어 20개를 기준

으로 형태소를 구분하여 출현빈도, 출현비율, 대체율을 다음의 

표 4와 같이 제시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용례를 추가하였다. 
연결어미는 총 10,790개 중에서 [o]가 6,067개(56.2%), [u] 4,723
개(43.8%)가 출현하였다. 그림 4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u] 
의 대체율은 50% 미만이지만, [u]의 출현빈도가 4천 개 이상으

로 매우 높으므로 청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연결어미의 음성 변

이형을 고빈도로 지각하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어미의 형태소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Seoul Corpus에는 /o/로 끝나는 연결어미가 11개가 

출현하였다.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것은 {-고}였는데, 
9,948개로 놀랍게도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이 중 [o]가 

5,620개(56.5%), [u]가 4,328개(43.5%)로 나타났다. 출현빈도 이

외에 [o]의 [u] 대체율이 가장 높은 연결어미는 {-어/아도}로 [o]
가 192개(47.4%), [u]가 213개(52.6%)로 나타났다. 표준형보다 

변이형이 더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20개 미만으

로 나타난 연결어미는 표의 아랫부분에 따로 제시하였는데, {-
랍시고, -느라고, -답시고, -(으)ᄅ지라도}가 있었다. 이 연결어

미들의 [u] 대체율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형태소 n 음성형
출현
빈도

출현
비율

[u]
대체율

-어/아도 405
[o] 192 47.4 50%

이상[u] 213 52.6

-(으)려고 190
[o] 106 55.8

50%
미만
∼

30%
이상

[u] 84 44.2

-고 9,948
[o] 5,620 56.5
[u] 4,328 43.5

-(이)라도 62
[o] 36 58.1
[u] 26 41.9

-다고 91
[o] 57 62.6
[u] 34 37.4

-더라도 38
[o] 24 63.2
[u] 14 36.8

-ᄂ/는다고 34
[o] 22 64.7
[u] 12 35.3

<20개 미만 자료>

-랍시고 1
[o] 0 0

50%
이상

[u] 1 100

-느라고 15
[o] 7 46.7
[u] 8 53.3

-답시고 4
[o] 2 50.0
[u] 2 50.0

-(으)ᄅ지라
도

2
[o] 1 50.0
[u] 1 50.0

종합 10,790
[o] 6,067 56.2
[u] 4,723 43.8

표 4. 연결어미에서 [o]와 [u]의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4. Frequency and substitution rates of [o] and [u] in linking e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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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결어미에서의 [o]와 [u] 출현빈도 
Figure 4. Frequency of [o] and [u] in linking ending

3.3. 중분류: 조사 (보조사, 부사격조사, 접속조사)
조사를 보조사, 부사격조사, 접속조사로 세분화하여 [o]와 [u]

의 출현빈도, 출현비율, 대체율을 제시한 것이 아래의 표 5에 제

시되어 있다. 조사는 총 8,684개 중에서 [o]가 4,159개(47.9%), 
[u] 4,525개(52.1%) 출현하였다. 표준발음보다는 [u]로 대체된 

변이형태가 더 많이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사별 출

현빈도를 나타내는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출현빈도

는 보조사(5,007개)>부사격조사(3,431개)>접속조사(246개) 순

으로 나타났고, 조사별 [u]의 대체율은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특히 보조사의 대체율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사격조사(42.4%), 접속조사(39.8%) 순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중분류 음성형
출현
빈도

츨현
비율

[u]
대체율

조사

보조사
(n=5,007)

[o] 2,035 40.6 50%
이상[u] 2,972 59.4

부사격조사
(n=3,431)

[o] 1,976 57.6 50%
미만
∼

30%
이상

[u] 1,455 42.4 

접속조사
(n=246)

[o] 148 60.2
[u] 98 39.8

종합
(n=8,684)

[o] 4,159 47.9
[u] 4,525 52.1

표 5. 조사에서 [o]와 [u]의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5. Frequency and substitution rate of [o] and [u] in particles

그림 5. 조사에서의 [o]와 [u] 출현빈도 
Figure 5. Frequency of [o] and [u] in particles

그림 6. 조사에서의 [o]와 [u] 출현비율(%) 
Figure 6. Frequency rates(%) of [o] and [u] in particles

3.3.1. 보조사

아래의 표 6과 같이 Seoul Corpus에는 조사 중에서 /o/로 끝나

는 보조사는 5,007개이고, 형태소로는 {-도, -대로} 2개가 출현

하였는데, {-도}는 4,956개로 전체 문법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전체의 99.0%)를 보였다. {-도}는 [o]가 2,002개

(40.4%), [u]가 2,954개(59.6%)로 나타났다. {-대로}는 35.3%의 

[u] 대체율을 보였다. 

형태소 n 음성형
출현
빈도

출현
비율

[u]
대체율

-도 4,956
[o] 2,002 40.4 50% 

이상[u] 2,954 59.6

-대로 51
[o] 33 64.7 50% 

미만[u] 18 35.3

종합 5,007
[o] 2,035 40.6
[u] 2,972 59.4

표 6. 보조사에서 [o]와 [u]의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6. Frequency and substitution rates of [o] and [u] in special particles

3.3.2.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는 {-보고, -에로, -(으)로, -하고} 4개가 출현하였

는데, 표 7과 같이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것은 {-(으)로}로 

1,935개(전체의 56.4%)이고, 이 중 [o]가 1,096개(56.6%), [u]가 

839개(43.4%)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하고}는 [o]가 45개

(67.2%), [u]가 22개(32.8%)로 출현하였다. 나머지 {-보고, -에
로}는 단지 4개 미만으로 출현하였고, 이 중 50%는 [u]로 대체

되었다. 
부사격조사가 포함된 인용표현으로는 {-더라고, -자고, -ᄂ/

는다고, -다고, -냐고, -(이)라고, -느냐고}의 7개의 형태가 나타

났는데, 이 중 {-더라고, -자고}는 50% 이상의 [u] 대체율을 보였

고, {-ᄂ/는다고, -다고, -냐고, -(이)라고}는 30∼50% 정도의 [u] 
대체율을, {-느냐고}는 4개의 출현빈도를 보이고, 25%의 [u] 대
체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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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n 음성형
출현
빈도

출현
비율

[u]
대체율

-보고 4
[o] 2 50.0

50% 
이상

[u] 2 50.0

-에로 2
[o] 1 50.0
[u] 1 50.0

-(으)로 1,935
[o] 1,096 56.6

50% 
미만

[u] 839 43.4

-하고 67
[o] 45 67.2
[u] 22 32.8
<인용표현>

-더라고 49
[o] 7 14.3

50%
 이상

[u] 42 85.7

-자고 24
[o] 11 45.8
[u] 13 54.2

-ᄂ/는다고 219
[o] 125 57.1

50%
 미만

[u] 94 42.9

-다고 440
[o] 260 59.1
[u] 180 40.9

-냐고 69
[o] 40 58.0
[u] 29 42.0

-(이)라고 617
[o] 386 62.6
[u] 231 37.4

-느냐고 4
[o] 3 75.0 30% 

미만[u] 1 25.0

종합 3,431
[o] 1,976 57.6
[u] 1,455 42.4

표 7. 부사격조사에서 [o]와 [u]의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7. Frequency and substitution rates of [o] and [u] in case particles

 
3.3.3. 접속조사

아래의 표 8과 같이 접속조사는 {-하고}의 형태만 246개가 출

현하였다. 이 중 [o]가 148개(60.2%), [u]가 98개(39.8%)로 나타

났다. 앞서 본 부사격조사 {-하고}보다는 약간 높은 대체율을 

보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32.8% vs. 39.8%). 

형태소 n 음성형
출현
빈도

출현
비율

[u]
대체율

-하고 246
[o] 148 60.2 40% 

미만[u]   98 39.8

표 8. 접속조사에서 [o]와 [u]의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8. Frequency and substitution rates of [o] 

and [u] in conjunctive particles

3.4. 중분류: 부사(문장부사, 성분부사) 
부사는 표 9와 같이 총 2,129개 중에서 [o]가 1,036개(48.7%), 

[u]가 1,093개(51.3%) 출현하여, 표준발음형보다는 [u] 대체형이 

더 많이 출현했다. 그리고 부사는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구분

했다. 문장부사는 총 1,079개 출현했고, [o]가 351개(32.5%), [u]
가 728개(67.5%)로 나타났다. 성분부사는 [o]가 685개(65.2%), 
[u]가 365개(34.8%)로 나타났다. 

대분류 중분류 음성형
출현
빈도

출현
비율

[u]
대체율

부사

문장부사
(n=1,079)

[o] 351 32.5 50% 
이상[u] 728 67.5 

성분부사
(n=1,050)

[o] 685 65.2 30% 
이상[u] 365 34.8 

종합
(n=2,129)

[o] 1,036 48.7
[u] 1,093 51.3 

표 9. 부사에서 [o]와 [u]의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9. Frequency and substitution rates of [o] and [u] in adverbs

 아래의 그림 7은 위의 표 9에서 출현빈도를, 그림 8은 출현비

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문장부사와 성분부

사의 형태소별 비교는 다음 절에서 보고하겠다. 

그림 7. 부사에서의 [o]와 [u] 출현빈도 
Figure 7. Frequency of [o] and [u] in adverbs

그림 8. 부사에서의 [o]와 [u] 출현비율(%) 
Figure 8. Frequency rates(%) of [o] and [u] in adverbs

3.4.1. 문장부사

문장부사는 표 10과 같이 {그리고, 그래도, 아무래도} 3개가 

출현하였는데,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것은 {그리고}로 575
개 중 [o]가 184개(32.0%), [u]가 391개(68.0%)로 나타났다. 그 다

음은 {그래도}는 290개 중 [o]가 101개(34.8%), [u]가 189개
(65.2%)로 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는 214개 중 [o]
가 66개(30.8%), [u]가 148개(69.2%)로 나타났다. 이 세 개의 문

장부사들은 모두 60% 이상의 높은 대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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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 n 음성형
출현
빈도

출현
비율

[u]
대체율

그리고 575
[o] 184 32.0

60% 
이상

[u] 391 68.0

그래도 290
[o] 101 34.8
[u] 189 65.2

아무래도 214
[o]   66 30.8
[u] 148 69.2

종합 1,079
[o] 351 32.5
[u] 728 67.5

표 10. 문장부사에서 [o]와 [u]의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10. Frequency and substitution rates of [o] 

and [u] in sentencial adverbs

3.4.2. 성분부사

성분부사로 추출된 1,050개는 아래의 표 11과 같이 33개의 형

태소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20개 이상 추출된 형태소를 출현

빈도별로 나열하면 {별로, 서로, 바로, 주로, 따로, 제대로, 새로, 
그대로, 실제로, 하도, 스스로, 정말로, 억지로}의 13개 형태가 

있었다. 
성분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별로}는 374개 

중에서 [o]가 200개(53.5%), [u]가 174개(46.5%)로 나타나 높은 

대체율을 보였다. 대체율이 가장 높은 형태소는 {억지로}로 12
개 중에서 11개(91.7%)가 [u]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소 n 음성형
출현
빈도

출현
비율

[u]
대체율

억지로 12
[o] 1 8.3

50% 
이상

[u] 11 91.7

하도 21
[o] 5 23.8
[u] 16 76.2

그대로 27
[o] 11 40.7
[u] 16 59.3

제대로 33
[o] 17 51.5

50% 
미만
∼

30%
이상

[u] 16 48.5

별로 374
[o] 200 53.5
[u] 174 46.5

실제로 21
[o] 13 61.9
[u] 8 38.1

따로 83
[o] 58 69.9
[u] 25 30.1

새로 32
[o] 23 71.9

30% 
미만

[u] 9 28.1

바로 113
[o] 82 72.6
[u] 31 27.4

서로 135
[o] 102 75.6
[u] 33 24.4

스스로 20
[o] 16 80.0
[u] 4 20.0

정말로 20
[o] 17 85.0
[u] 3 15.0

주로 107
[o] 104 97.2 10% 

미만[u] 3 2.8

종합 1,050
[o] 685 65.2
[u] 365 34.8

표 11. 성분부사에서 [o]와 [u]의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11. Frequency and substitution rates of [o] 

and [u] in componential adverbs

3.5. 중분류: 체언 (보통․고유명사, 수사, 외래어)
체언은 아래의 표 12와 같이 총 1,099개 중에서 [o]가 1,048개

(95.4%), [u]가 51개(4.6%) 출현하여, 표준발음형인 [o]가 [u] 대
체형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출현했다. 그리고 체언은 보통명

사, 고유명사, 수사, 외래어로 중분류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로 

대체된 것은 보통명사(5.9%)>외래어(5.6%)>고유명사(3.2%)>수

사(0.5%)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통계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체언은 다른 문법 항목과 다르게 [u]의 대체율이 낮게 나타

났다. 

중분류 음성형
출현
빈도

출현
비율

형태소

보통
명사

(n=726)

[o] 683 94.1 정도, 사고, 피아노, 
부모, 정보, 외고 등

[u]    43 5.9 정도(16), 사고(9), 
목공소(3), 우도(3) 등

고유
명사

(n=126)

[o] 122 96.8 경기도, 카카오, 송도, 제
주도, 강원도 등

[u]     4 3.2 인도(2), 구로, 시라노
수사

(n=193)
[o] 192 99.5 5, 15, 25, 35 등
[u]      1 0.5 5

외래어
(명/의․명)

(n=54)

[o]     51 94.4 프로, 킬로, 비포, 레고, 
코스트코, 디아블로 등

[u]       3 5.6 프로(2), 킬로(1)
종합

(n=1,099)
[o] 1,048 95.4
[u]      51 4.6

표 12. 체언에서 [o]와 [u]의 출현빈도 및 비율 (%)
Table 12. Frequency and substitution rates of [o] and [u] in nominal items

위의 표를 보다 간략하게 출현빈도로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

림 9, 출현비율로 나타낸 것이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그림 9. 체언에서의 [o]와 [u]의 출현빈도
Figure 9. Frequency of [o] and [u] in nominal items

그림 10. 체언에서의 [o]와 [u]의 출현비율(%)
Figure 10. Frequency rates(%) of [o] and [u] in nominal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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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국어 

/ᅩ/의 고모음화 현상에 대해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

(Seoul Corpus)를 기반으로 문법 항목별 음성 변이형인 /ᅮ/의 출

현빈도와 출현비율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어 말뭉치에서 /ᅩ/로 끝나는 문법 항목은 연결어미, 조사, 

부사, 체언, 감탄사 5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감탄사는 ‘여보’ 
단 한 개만 출현하였고 변이형이 나타나지 않아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연결어미, 조사, 부사, 체언의 형태를 대분류

했을 때 체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법 형태의 /ᅮ/ 대체율은 

50%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체언은 대체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ᅩ/의 /ᅮ/ 대체 현상은 체언을 제외하

고 실질형태소(부사)와 형식형태소(연결어미, 조사)의 구분 없

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해당 문법 형태들을 보다 세분화한 중분류로 볼 때 조사는 보

조사(59%)>부사격조사(42%)>접속조사(40%) 의 순으로 /ᅮ/의 

대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조사 {-도}는 전체 보조사의 99%를 

차지할 만큼 출현비율이 높았는데, 이 항목을 제외하면 {-대로}
는 35%로 다른 조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용언이나 다른 말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는 크게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나뉜다. 본고의 실험에서는 문장부사

는 성분부사보다 /ᅮ/ 대체형의 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8% vs. 35%).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의 문법적 의미에 관여한

다. 반면 성분부사는 뒷말만을 수식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상

태나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다(Seo, 2005). 문
장부사보다는 성분부사가 어휘적 의미에 깊게 관여한다. 이러

한 속성이 음성 대체형에도 투영되어 성분부사보다는 문장부

사에서 음성 변이형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항목과는 달리 유독 체언은 다른 문법 항목

과 다르게 /ᅮ/의 대체율이 낮게 나타났다. 체언은 문법적인 특

성보다는 어휘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므로 음성 변이형의 

출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사는 사물의 개념을 표현

하고,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므로 음소가 다른 

음으로 대체된다면 사물의 의미가 변질되므로 변이형이 나타

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정도의 대

체율이 나온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ᅮ/ 
대체형이 나타난 체언의 음성 파일을 들어 보면 웅얼거리거나 

목소리가 작아 제대로 목표음을 지각하기 어려웠고, 텍스트 파

일에는 /ᅮ/로 전사되어 있으나 /ᅩ/와 /ᅮ/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

은 것들이 있었다. 체언 이외의 다른 문법 항목의 대체형들은, 예
컨대 ‘별로’[별루]는 분명하게 /ᅮ/로 지각되는 반면 체언 대체형

들은 /ᅮ/로 그다지 뚜렷하게 지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실험의 분석은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는 원자료의 전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Seoul Corpus의 음

성 및 전사 자료는 연구원들이 많은 노력을 들인 소중한 자료이

다. 1차로 연구원들이 한글로 음소, 어절, 발화 단위로 자료를 

전사하고, 2차로 자동음성인식기(Automatic Speech Recognition)
를 통해 음소 경계를 자동으로 정렬한 후, 마지막으로 9명의 수

작업으로 오류를 교정한 것이다. 차후 체언의 대체형에 대해서

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발음형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선행연구

는 주로 음향분석을 통해 /ᅩ/의 포먼트 값을 측정함으로써 고

모음화 현상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주를 이

루었다. 본 논문은 음성 인식 연구에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자 문법 항목의 출현빈도와 대체율의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했

다. 구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후

설원순 중모음 /ᅩ/의 표준발음과 실제발음형 /ᅮ/의 출현빈도 

및 출현비율을 추출해 봄으로써 음성 인식과 훈련을 위한 실제

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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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어말 위치 /ᅩ/의 /ᅮ/ 대체 현상에 대한 문법 항목별 출현빈도 연구

윤은경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다문화학과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구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국어 /ᅩ/가 /ᅮ/로 고모음화되는 현상(예, ‘별로’ [별루])에 대해 문법 항목별

로 차이를 살펴보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한국어의 /ᅩ/와 /ᅮ/는 [+원순성] 자질을 공유하지만, 혀 높이 차이로 변

별된다. 그러나 최근 /ᅩ/와 /ᅮ/의 두 모음의 음성적 구분이 모호해지는 병합 현상이 진행 중이라고 여러 논문에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말 위치의 /ᅩ/가 한국어 자연언어 구어 말뭉치(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에서 음성적으로 [o] 또는 [u]로 실현되는 현상을 연결어미, 조사, 부사, 체언의 문법 항목별로 출현빈도 및 

출현비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연결어미, 조사, 부사에서 /ᅩ/는 약 50%의 비율로 /ᅮ/로 대체되는 것을 확

인했고, 체언에서만 상당히 낮은 비율인 5% 미만으로 대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빈도 형태소 중에서 가장 

높은 /ᅮ/ 대체율을 보인 형태소는 '-도 [두]' (59.6%)였고, 연결어미에서는 '-고 [구]' (43.5%)로 나타났다. 구어 말뭉치

를 통하여 실제 발음형과 표준발음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 

핵심어: 한국어 모음, /ᅩ/ 고모음화, 문법 항목 출현빈도, 모음 추이, 한국어 자연발화 음성코퍼스


